
제주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양성

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.

교육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다. 관

광공사는 평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

육생들을 위해 주말반을 개설했다. 교

육 희망자는 주중반 혹은 주말반 중 하

나를 선택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.

교육 대상은 9월 예정된 관광통역안

내사 필기시험 응시 예정자다.

교육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범위인

관광법규, 관광자원해설, 관광학개론,

관광국사를 중심으로 핵심을 요약하고

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.

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응시 예정자

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

수강 신청을 하면된다. 또 10월 부터는

필기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언어권별

면접 대비반이 꾸려질 예정이다.

공사 관계자는 관광시장 다변화에

대비해 제주관광 안내 체계의 경쟁력

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. 이상민기자

국내 정 재계 인사들이 제주에서 대한

민국을 말한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

소가 18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

제주에서 하계포럼을 동시에 개최하기

때문이다.

전경련은 롯데호텔제주에서 2018

전경련 CEO하계포럼 을 개최한다. 19

87년 시작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

전경련 하계포럼은 사람과 기술을 통

한 기회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4차 산

업혁명 시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

게 된다.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

조연설을 하게 된다. 반 전 총장은 우

리기업이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미래

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

업의 역할과 리더십을 말한다. 유영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4차 산업

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를 주제로 특

별강연에 나설 예정이다.

정태영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부

회장,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, 김병원

농업중앙회 회장, 이해선 코웨이 대표

이사, 조성범 알리바바클라우드 한국

대표, 김난도 서울대 교수, 신병주 건

국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연사들도 연단

에 선다. 요리연구가 이혜정, 여성의학

박사 고명환 부부의 쿠킹토크와 권선

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뷰티콘서트

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.

대한상의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

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 을 주제로

제43회 제주포럼을 개최한다. 1974년

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한 제

주포럼은 국내 경제계 하계포럼의 원

조로 알려져있다. 2008년 대한상의 제

주포럼 으로 변경했다.

올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, 백운규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유시민 작가, 장

동선 뇌과학자, 이정철 숭실대 교수,

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등의 강

연이 이어진다. 가수 김범룡과 민해경

의 7078 레전드 콘서트 , 소프라노 강

혜정, 테너 정의근, 바리톤 김준추의

서머 나잇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문

화공연이 마련된다. 조상윤기자

장기렌터카나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

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

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

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.

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

년 5개월(2015년 1월 1일~2018년 5월 31

일)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

은 총 863건 접수됐다.

연도별로는 2015년 226건, 2016년 25

9건, 2017년 290건, 2018년 5월 기준 88

건이다.

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

는 일반렌터카 가 78.4%(677건)로 가

장 많았고,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

장기렌터카 (11.1%, 96건)와 카셰어

링 (10.0%, 86건)도 21.1%를 차지했다.

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수리비

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가 49.7

% (428건)로 절반을 차지했다. 다음으

로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

29.2% (252건), 차종 임의변경, 차량 미

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.6%(135건),

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.0%(26

건), 보험처리 거부 지연 2.4%(21건)

등의 순이었다.

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

세부 내용을 살펴보면, 배상유형별로

는 수리비 가 66.6%(285건)로 가장

많았고, 이어 휴차료 35.1%(150건),

면책금 자기부담금 31.8%(136건),

감가상각비 8.2%(35건) 등의 순으로

나타났다. 또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

건을 분석한 결과, 건당 평균 245만200

0원(최대 3940만원)이었고, 금액대별

로는 100만원 초과~300만원 이하 가

30.5%(121건)로 가장 많았으며, 1000

만원을 초과 해 청구한 경우도 5.5%(2

21건)를 차지했다. 조상윤기자

제주시 인구 50만명 달성이 초읽기에

돌입했다.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늦어

도 오는 2020년 상반기에 50만명을 넘

어설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서 열여섯

번째 50만명 도시에 이름을 올릴 전망

이다.

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

올 6월말 현재 제주도의 인구는 외국

인 2만332명을 포함해 68만6849명으로,

2017년말에 비해 8077명 증가했다. 한

달평균 1346명꼴로 증가한 셈이다. 최

근 4년간 제주도인구 추이를 보면 2014

년 1만6880명, 2015년 1만9805명, 2016

년 1만9835명, 2017년 1만7582명이 증

가했다. 제주시가 49만8097명, 서귀포

시는 18만8752명이다. 외국인을 제외하

면 66만3526명 중 제주시 48만3001명,

서귀포시 18만525명이다.

제주시 인구는 제주도 인구의 72.8%

를 차지하고 있다. 제주시는 지난 연말

에 비해 4300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

파악됐다. 한달에 700명 가량 증가한

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중 50만명 돌

파가 예상되고 있다.

제주시 인구는 4개 시 군 체제에 있

던 2001년 28만명에서, 2006년 특별자

치도 체제를 맞아 시군통합으로 40만

명을 넘어섰다. 이후 2017년말까지 7만

9400명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7200명

가량이 늘어 13년만에 50만명 시대를

열게 된다.

우리나라의 50만명 이상 도시는 현

재 15곳이다. 수원시가 120만3000여명

으로 가장 많고, 창원시(105만명), 고

양시(104만), 용인시(101만명) 순이다.

또 성남시(96만명), 부천시(85만명),

청주시(83만5000여명), 화성시(72만

명), 남양주시(67만명), 안산시(66만40

00명), 전주시(65만명), 천안시(64만

명), 안양시(58만명), 김해시(53만명),

포항시(51만명) 등이 50만명을 넘어선

도시들이다. 제주시에 이어 평택시가 4

8만9000여명이었다.

읍면동별로는 노형동이 가장 많은 5

만3568명이었으며, 이도2동 4만9914,

연동 4만1409명, 애월읍 3만4831명, 일

도2동 3만4782명, 아라동 3만2272명 등

의 순이다.

화북(2만5448명), 조천읍(2만3299

명), 삼양동(2만2740명), 한림읍(2만08

67명), 외도동(2만0697명) 등이 2만명

을 넘어서고 있다. 이어 용담2동(1만58

21명), 구좌읍(1만5504명), 삼도1동(1

만4519명), 오라동(1만3514명) 순이다.

추자도가 가장 적은 1862명, 우도면은

1871명이었다.

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
2018년 7월 17일 화요일6 경 제

16일
코스피지수 2301.99

-8.91
▼ 코스닥지수 825.71

-2.18
▼ 유가(WTI, 달러) 71.01

+0.68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48.75 1109.25 1EUR 1346.69 1294.15

100 1021.80 986.66 1CNY 176.84 160.00

제주시 인구 50만시대 초읽기

■한국소비자원, 렌터카 피해구제 863건 분석

전경련 대한상의 내일부터 4일간 하계포럼

4차 산업혁명시대 나아갈 방향 등 모색 예정

경제 활성화 공로 산업포장 받아

지난 14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1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강
순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부부가 이낙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기획재

정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

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주최로 대구시

엑스코에서 열린 제1회 사회적경제

통합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

에 기여한 공로로 (사)제주사회적경

제네트워크 강순원 상임대표가 산업

포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.

강순원 상임대표는 (사)사회적경

제네트워크를 설립해 제주지역 협동

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

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와 협

업을 이끌어 내어 제주지역 사회적

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

해왔다.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

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사회

적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

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

정받았다.

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

추진해오던 것을 처음으로 통합 개

최해 전국 220여개 사회적경제조직

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.

제주지역에서는 함께하는 그날

협동조합 등 제주사회적경제를 대

표하는 9개 기업이 참가해 제주사회

적경제를 알렸으며, 마을기업 한경

농가 주부모임 은 행정안전부가 주

최하는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

우수마을기업 으로 인증받아 상사

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.

한편 제주자치도는 2014년 사회적

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해 2015

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

2016년 도-행정시 업무분담을 통한

지원체계 확대, 2017년4월 제주특별

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

영 등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

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. 조상윤기자

제주도-카자흐스탄 관광협회 우호교류 협약

제주도관광협회는 17일부터 21일까

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카

자흐스탄 관광협회(회장 쉐이케노바

라쉬다)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

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.

2014년 11월 무비자 협정에 따라

최근 3년 간 한국을 찾은 카자흐스

탄 관광객은 27.1% 증가한 상태다.

특히 중국, 미국, 일본, 러시아와

함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5대 핵심

시장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.

제주도관광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

로 두 지역 간 관광 문화 스포츠 교

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중앙아시아

잠재시장 교두보를 구축하겠다고 전

했다. 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
